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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성경 연구  

6월 21일 수업 

요나단과 다윗 - 신실한 친구들 

핵심 구절: “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, ‘평안히 

가라. 우리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, 

‘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와 내 자손과 네 자손 

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’ 하였으니라. 다윗이 일어나 

떠나고,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.” 

사무엘상 20:42  

선별된 성경 구절:  

사무엘상 18:1-9; 19:1-7; 20:1-42 

수 세기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

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게 되었다. 

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날이 올 것이라고 

말씀하시며 그러한 왕이 갖춰야 할 자격을 

제시하셨다(신명기 17:14-20). 사무엘은 사울 치하의 

왕국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었다. 나중에 

사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

빼앗길 것이며,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를 

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 또한 



2026년 6월 31 

사무엘이었습니다. (사무엘상 13:13,14). 또한 

하나님께서 “일어나 그를 기름 부어라. 그가 바로 그 

사람이다”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 

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. (사무엘상 16:12,13)   

이 기름 부음의 결과로,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

강력하게 임하셨고, 동시에 사울에게서 

떠나가셨습니다. 왕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

신하들은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여 , 

고통받는 왕에게 음악으로 위안을 주게 했습니다. 

사울은 다윗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자신의 

무기 담당자로 삼았습니다. 사무엘상 16:14-23 

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결과는 사울의 아들 

요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을 

위해 베푸는 위대한 봉사에 보인 반응이었다. 

“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로 통했고, 요나단은 

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다. … 요나단은 다윗을 

자기 영혼처럼 사랑하였으므로 다윗과 언약을 

맺었다.” (사무엘상 18:1, 3). 이처럼 우리는 본문 

구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, 하나님을 섬기는 

일에 대한 상호 사랑에 기초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을 

볼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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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우정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다윗이 블레셋 

군대를 물리친 후, 백성들은 “사울은 수천 명을 

죽였고,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”고 외쳤습니다. 

(사무엘상 18:7) 사울은 격분하여 다윗을 모해할 

음모를 꾸몄다.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

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자, 사울은 그를 제거할 더 

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. 그는 아들 요나단과 

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. 사무엘상 

19:1 

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으며, 네 아들 중 

장남으로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. 

그러나 그의 최우선 충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

있었다. 사무엘상 19장 4절에 기록된 대로, 요나단은 

사울에게, 조국에 귀중한 공로를 세웠고 변함없이 

충성스럽고 헌신적인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

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. 요나단의 말은 성급한 

성미의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사울은 

맹세를 통해 적대적인 뜻을 접겠다고 

약속했다(사무엘상 19:6, 7). 이처럼 요나단의 중재로 

일시적인 화해( )가 이루어졌고, 다윗은 왕과 

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다. 

앞서 살펴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

사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귀중한 교훈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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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견합니다. “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

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.” 요한복음 

15:1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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